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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지만 실효적인 예방 전략을 수립하기는 역부족이다. 사회문제를 
고발하는 영화는 관심을 증폭시키고 조속한 대응방안을 촉구하여 사회변화를 이끌어낸다.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도가니>, <소원>, 그리고 <한공주>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팩션영화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살펴
보았다. 영화 개봉 이전 네이버 블로그 총 2,727개를 분석한 결과 사건을 설명하는 사실적인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하였고, 
영화 개봉 이후 리뷰 코멘트 총 3,000개를 분석한 결과 감정적인 단어가 주로 언급되었다. 각 영화별로 긍정·부정형의 감정 
범주와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도가니>의 경우 ‘화나다’와 함께 ‘억울하다’와 같은 부정적 감정표현이 강한 단어
들의 빈도가 높았다. <한공주>도 부정형의 감정단어만이 등장하였지만 ‘슬프다’는 감정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부정형 강도가 
다소 약한 단어들이 뒤를 이었다. <소원>에는 긍정형의 감정표현인 ‘좋다’ 범주가 유일하게 등장하였다. 즉 영화가 개봉되기 
이전 수용자는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위주로 인식한 반면, 영화를 관람한 이후에는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였다.
동일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도가니>는 폭발적인 분노를 일으켰고 사회변화를 이끄는 시민 참여적 움직임을 결성시켰다.
그 결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처리되어 시행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사회 고발적 팩션영화에 대한 
수용자의 상이한 감정반응을 파악하고, 향후 사회변화를 이끄는 팩션영화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
의가 있다. 또한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감정포현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영화에 대한 다양한 감정표현을 위계적
으로 분류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Abstract  Child sexual crimes have increased, but there has been no effective plan to combat this. Films reporting
problems, amplify the attentions and propose countermeasures, which leads to changes.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audiences' reactions to child sexual crime faction films using text-mining. The analysis of Naver's 2,727 blogs 
showed realistic words while 3,000 review comments' analysis demonstrated emotional responses. Th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category and degree were also different. In <Dogani>, the higher degree of negative emotions,
such as 'angry' and 'unpleasant' appeared frequently. In <Han Gong-ju>, only negative emotional worlds were used. 
On the other hand, 'sad' was the highest ranked word, and the negative level was weak. In <Sowon>, 'good' a positive
emotional word solely emerged. The audiences perceived the accidents objectively before release while they expressed
their emotions and feelings after watching the movies. <Dogani> caused explosive anger and organized the 
participating citizens for changes. This movie provided an opportunity to enforce a legislative bill intensifying heavy 
punishments. The present study is significant in scrutinizing the audiences' diverse emotional reactions and discusses 
the future direction of society prosecution movies. Based on the text analysis of the audiences' linguistic expressions,
a future study will be needed to hierarchically classify the diverse emotional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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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성적으로 유린되고 살해된 화

성연쇄살인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살인의 추억
(2003, 봉준호 감독)’이 개봉당시 최고의 흥행기록을 세
우며 성공한 이후[1], 한국영화계에서는 실제 사건을 바
탕으로 영화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2-4]. 다양한 현대사회의 문제들 가운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다룬 영화는 한국사회
의 어두운 면을 고발하여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고 조속한 

대응방안의 수립 필요성을 촉구하는 등 사회 변화를 이

끌어 낸다[1,5-6]. 한국 영화산업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처음부터 등장한 것은 아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영화 
내용은 시대적으로 차이를 보이는데,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제작된 영화는 밝음과 희망의 대상인 10
대의 이야기가 중심이 된 반면, 2010년대에 제작된 영화
는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그들의 시각에서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와 사회 시스템상의 모순 

등을 전면에서 비판한다[7]. 특히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 재현하는 영화는 참혹한 현실의 문제를 

고발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킨다. 국내에
서 장애아동 성폭력 피해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자료 조사상의 어려움으로 보고되지 않았지만[8], 2011
년 장애인 성폭력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개봉된 이후, 여
성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신고 건수가 폭등하였다. 경찰
청이 집계한 2008년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건수
는 228건이지만, 2012년 656건으로 5년 새 3.3배 증가
하였다[9]. 이와 같이 영화는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
고 사회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문제에 대해 대중의 관심

을 집중시키고, 더 나아가 관객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
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10]. 
사회문제를 고발하는 영화를 대상으로 의미를 분석하

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관련 영화에 대한 기존 연구는 영화의 구도기법을 

중심으로 시각적 연출의 특성을 분석하거나[11],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을 통해 젠더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

[12], 영화의 프레임과 재현방식을 분석하며[5], 실화를 
바탕으로 한 법정영화의 개념과 특징을 파악하고[13], 
영화에서 재현된 성범죄사건을 분석하여 발생 요인을 탐

구하기 위해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14]. 즉 영화의 구
조적 특성을 분석하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영화의 의

미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살펴보는 연구가 주류를 이

루었다. 이에 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민감한 
소재를 다룬 영상매체인 영화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영화가 우리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계량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영화의 다양한 

영향력을 살펴보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화
의 흥행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트위터를 통해 관객의 반

응을 분석하거나[15], 영화 댓글을 분석하고[16], 영화
제 개최 전·후를 비교하며[17], 영화 흥행성을 예측하는 
연구[18]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국내 및 해외의 흥행 영
화를 중심으로, 네티즌의 리뷰 코멘트에 사용된 감정 동
사를 분석하여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을 살펴보고자 하

는 접근도 시도되었다[19]. 그러나 사회문제를 고발하는 
다양한 영화에 대해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관객

의 반응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영화가 우리사회에 변화
를 이끄는 데 있어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연구는 드

물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 건
수는 지속적으로 재발되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기에 

한국사회를 위협하는 사회문제이다. 이에 대한 대응방
안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안이 
제언되고 있으나 실효적인 예방 전략을 수립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
죄 사건을 다룬 팩션영화를 중심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

법을 활용하여, 영화 개봉 전과 후의 수용자 반응을 비
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영화산업에서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팩션영화의 의미와 방향성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와 가설 도출

2.1 영상의제설정 관련 선행연구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은 인간의 활동영역을 확장시켰

으나, 여전히 개인의 제한된 영역 밖에서 벌어지는 수많
은 사건과 사고에 대한 정보를 개인이 직접 수집, 분석,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20]. 수많은 정보 속
에서 개인이 어떠한 이슈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

는지 선택하고 집중하는 지각적(perceptual) 의사결정 과
정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중요하다. 맥콤과 쇼[21]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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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의제설정이론(agenda-setting theory)은 미디어가 
다양한 영역의 주요 이슈를 선별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함

으로써 대중의 인식(perception)을 형성하는 인지과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즉 미디어가 선택적으로 집
중해서 보도하는 의제(media agenda)가 대중과 사회를 
이끄는 공공의제(public agenda)로써 작용하고, 미디어
의 의제는 대중이 ‘무엇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지(what 
to think about)’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존의 의제설정이론에 대한 연구에서 미디어의 시각

적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지적되

었다. 이에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의제가 선정·파급되는 과
정에서 영상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영상의제설정

(visual agenda-setting)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22]. 환경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서 시각적인 
정보인 영상과 자막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33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연구를 실시한 결과, 수용자는 
동일내용이 영상자료로 제공되는 경우 특정 이슈를 주요 

의제(key agenda)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20]. 
본 연구는 다양한 대중매체 중 영화의 영상의제설정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사회변화를 이끄는 데 있
어 영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혁명가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영화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러시아의 정치가 블라디미르 
레닌(Vladimir Il'ich Lenin)은 영화를 강력한 교육 수단
으로 인식하며, 모든 예술 장르 중 영화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파하였다[23-24]. 이에 반해, 공적(public) 
영역의 내용을 담은 영화들은 불합리한 사회 구조, 해결
되지 않은 사회문제, 소외 계층(minority)의 피해, 권력
자들의 비리 등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대중이 관련 이

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독려한다[25]. 이러한 사회 전반의 중요
한 문제를 고발하는 영화는 수용자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3]. 최근 영화계에서는 실
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팩션

영화 제작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팩션영화의 의미와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2 팩션영화의 개념 및 사회적 파급효과

문학적 또는 예술적 작품은 바탕이 되는 내용의 사실

(fact) 근거 여부에 따라 픽션(fiction)형태와 논픽션

(non-fiction)형태로 구분된다[26]. 픽션은 작가의 상상
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허구적인(imaginary) 내용을 전
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반해, 논픽션은 사실적인
(realistic)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7]. 이
러한 기준에서 팩션(faction)은 픽션과 논픽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팩션은 사실(fact)과 허구(fiction)를 합성
한 신조어로 역사적 사실, 사건, 실존 인물 등 실제 사실
에 작가의 상상력이 덧붙여져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예술 장르이다[28].
팩션영화는 실제 장소, 인물, 사건 등 사실적 요소를 

보여줌으로써 관객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시켜 심도 있게 

작품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관련 정보를 좀 더 찾아보도
록 고무시킨다[29].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즐거움
을 제공하는 팩션영화는 이제 성공적인 흥행코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2]. 경쟁적인 영화산업에서 팩션영화는 영
화의 흥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

게 된 것이다. 특히, 실제 범죄사건에 초점을 두고 내용
을 전개해 나가는 팩션영화의 영향력은 더욱 크다. 영화
의 이야기 소재가 현실에서 있어날 수도 있는 내용을 다

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

문이다. 실례로, 2003년 한국영화 최대 흥행작인 살인의 
추억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5년여 동안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차례로 살해된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다[1]. 영화 개봉 당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
소시효가 2년이라는 기간이 채 남지 않아 범인 검거에 
관심이 촉발되었으나 끝내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영

구미제사건으로 남아, 반인륜적 범죄와 흉악 범죄의 공
소시효기간의 연장 및 폐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13]. 
영상매체인 영화는 텍스트 및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특정 사건 및 이슈에 대한 수용자

의 인식 및 태도를 새롭게 변화시킨다[10]. 특히 실제 발
생한 사건을 재현한 팩션영화는 관심 영역 밖에 놓여있

던 과거의 사건을 주요 이슈로 회자되도록 사회적 분위

기를 이끌어낸다. 영화를 통해 수용자는 수동적인 관람
객에서 문제의 갈등관계를 파악하여 문제의식을 제기하

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사
회적으로 민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다룬 
영화를 통해 수용자는 영화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해 깊

이 고민하고 더 나아가 사회 변화를 이끌기 위해 참여를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6, 30]. 이렇듯 영화가 
개봉되기 전과 후를 기점으로 수용자 반응에 있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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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사건을 재현한 팩션영화를 중심으로 다음의 가설 1
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다룬 팩션
영화의 개봉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수용자 
반응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영화에 대한 수용자의 감정 반응

선정성과 폭력성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
죄 팩션영화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각 영화들 
간에 노출, 성행위, 폭력, 소리, 언어 유목에서 빈도와 시
간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31]. 영화의 표현기법과 
구도, 시점 등 다양한 시각적 표현방식은 영화에 대한 상
이한 수용자 반응을 이끄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32]. 특히, 영상매체 중에서도 영화는 관객의 감정적 
반응(emotional reactions)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 탁월
하다[33]. 이러한 관점에서 탠[34]은 영화를 감정적인 기
계(emotion machine)로 명명하며 영화를 통해 수용자는 
다양한 감정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감
정적 자극제인 영화를 제작하는 연출자는 기획 단계에서

부터 장르의 특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특정적인 반응, 
즉 만족도(desire), 기대감(expectation), 감정(emotion)을 
도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영화 장면을 연출한다[35]. 
극적인 영화 장면은 관객이 감정적으로 영화 내용에 공

감(empathy)을 느끼도록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이다[36].
상이하게 표현된 영화에 대해 관객의 감정을 분석하

는 연구가 최근 시도되고 있다. 국내에서 개봉된 한국 및 
해외 흥행 영화 각 25편에 대해 네티즌의 영화 리뷰를 
분석한 결과, 영화에 대한 구분과 관계없이 ‘재미있다’는 
감정 동사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다[19]. 관객이 영화
를 관람하는 데 있어 재미 요소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

인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특히 한국 영화에서 재미라
는 요인을 중심으로 감정적 몰입이나 감동 등 감정적 충

족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단어들 간의 관계망을 형

성하였다[19]. 즉 외국 영화와 달리 한국 영화에서는 재
미만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 감동적이거나 몰입이 영화

가 흥행하는 데 결정적인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다. 이 점과 결부지어, 실제 발생한 아동 성폭력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팩션영화와 연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아동·청소년을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재현한 팩션영

화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다른 장르
의 영화보다 실제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발생과 해결 과

정에 대해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한다[12-13,37-38]. 영
화에서 성범죄 사건은 다양한 표현기법이나 구도, 시점 
등으로 상이하게 재현되기 때문에[5,11,32]이를 바라보
는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화를 관람한 수용자의 감정

반응에 초점을 두고 다음의 가설 2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다룬 팩션영
화에 대한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2.4 연구대상의 선정

최근 5년간(2011-201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
건을 다룬 영화로 도가니 (2011, 황동혁 감독), 돈 크라
이 마미 (2011, 김용한 감독), 공정사회 (2011, 이지승 
감독), 들개들 (2013, 하원준 감독), 방황하는 칼날 
(2013, 이정호 감독), 소원 (2013, 이준익 감독), 한공주 
(2014, 이수진 감독) 등이 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가니, 소원, 한공주 세 영화를 중심

으로 영화 개봉 전과 후의 수용자 반응을 비교하고자 한

다.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첫 번째 기준으로, 세 
영화가 실제로 발생한 성폭력 범죄사건이 모티브가 되어 

영화의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도가니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재단이 운영하는 광주 인화학교(청각
장애인 특수학교)와 인화원(청각장애인 생활시설)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학교 관계자들이 청각장애학생
들을 성폭행한 ‘광주 인화학교 사건’과 연관이 있다[39]. 
소원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이미 동종 전과기
록이 있는 조두순이 등교중인 당시 8세 초등학생을 교회 
화장실에서 강간 상해한 ‘조두순 사건’을[40], 한공주는 
2004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울산의 한 여중생이 밀양
에 거주하는 남자 고등학생 44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
당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
어졌다[41-42]. 
연구대상 선정의 두 번째 기준으로, 세 영화 모두 ‘성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관련 사건의 전개과정
을 재현하며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드러나는 사회의 부조

리한 문제점을 강조한다[12-13,37-38]. 즉 성범죄 자체
는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개인적 차원에서 시작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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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시스

템의 문제로 확대하여 사건의 본질을 다룬다.
세 번째 선정기준으로, 영화의 모티브가 되는 사건의 

실제 판결 결과도 고려되었다. 도가니, 소원, 한공주는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행, 아동 성폭행, 집단 성폭행과 같
이 성범죄사건의 범죄유형에는 차이가 있지만, 세 개의 
사건 모두 처벌 수위에 대한 적절성 문제 등이 대두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성
폭력사건에 대해 일제히 너무나 관대한 처벌이 구형되어 

양형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도가니, 소원, 한공주를 중심으로 영

화의 개봉 전과 후의 수용자 반응을 비교하고, 특히 수용
자의 감정반응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발하는 영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고 영화 개봉 이후 수용자의 반응은 

어떻게 사회 변화를 이끌어 왔는지 파악하여 그 함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3. 영화 개봉 전후 수용자 반응 분석 

3.1 분석대상과 자료수집

가설 1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팩션영화의 개봉 전과 영화 상영 이후 수용자 반

응의 변화 양상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먼저 영화 개봉 
전 실제 사건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분

석기간은 각 영화와 관련된 실제 사건의 신고 접수 당일

부터 재판 판결 완료일까지로 설정하였다. 표 1과 같이 
분석기간 동안 네이버 블로그에 각 영화와 관련된 실제 

사건명을 검색어로 설정하여 추출되는 내용을 전수 조사

하였다. 사건이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먼저 한공주의 
모티브가 되는 사건과 연관이 있는 단어들(예, 밀양여중
생 집단 성폭행사건[275건], 밀양여중생 집단 성폭행
[127건], 밀양성폭행[356건], 밀양성폭력[141건], 밀양여
중생[199건], 여중생 집단성폭력[34건], 밀양 집단성폭
행[219건], 창원여중생성폭행[12건], 울산여중생 집단성
폭행[57건], 울산여중생 집단성폭력[27건])을 검색어로 
설정하여 블로그 게시글 총 1,447건을 수집하였다. 다음
으로, 도가니와 연관 있는 사건의 유의어(예, 광주인화학
교사건[109건], 광주인화학교[241건], 광주장애인 성폭
력[177건], 광주장애인 성폭행[86건], 인화학교 장애인

[137건],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력 사건[106건], 인
화학교 장애인 성폭행[24건],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력
[41건], 인화학교 성폭행[43건], 인화학교 성폭력[36건],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72건])로 검색되는 블로그 게시글 
총 1,101건을 수집하였다. 소원의 모티브가 되는 사건의 
유의어(예, 조두순 사건[23건], 조두순 아동성폭력[2건], 
조두순 아동성폭행[1건], 나영이 사건[138건], 나영이 성
폭행[8건], 나영이 성폭력[7건])로 검색되는 블로그 게시
글 총 179건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한국어
의 내용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인 Krkwic을 활용하여 텍
스트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Data Collection of Audiences’ Reactions to Each 
Case Before the Release of Each Movie

Movies Cases Collecting Period No. of Blogs

Han 
Gong-ju

Group Sexual 
Assault in Miryang 2004.01.01-2005.04.30 1,447

Dogani Inhwa School 2005.06.22-2007.10.10 1,101

Sowon Na-Young Case 2008.12.11-2009.09.24 179

다음으로 영화 개봉 이후의 수용자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표 2와 같이 각 영화의 개봉일로부터 영화 개봉 이
후 6개월까지 영화정보 사이트 왓챠(Watcha)에 게시된 
각 영화의 네티즌 리뷰 코멘트를 개봉 이후 날짜순으로 

1,000개를 각각 수집하여 텍스트 빈도분석을 실시하였
다. 개인화된 영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왓챠사이트
는 2015년 12월 21일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172만 명이
고, 2억 3000만 건에 이르는 영화 평가 데이터를 보유하
고 있다[43]. 이는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영화 
평가 데이터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격차는 계
속 커지는 추세이다[44]. 왓챠의 회원은 영화를 평가할
수록 사이트로부터 본인 취향에 맞는 영화를 더 많이 추

천 받기 때문에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율이 높다. 왓챠사
이트의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영화에 대해 적게 평가하더

라도 개인의 영화 취향이 충분히 반영된 영화 추천 정보

를 제공하기 때문에[45],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높
다. 왓챠사이트에는 각 영화별로 적게는 몇 만개, 많게는 
몇 십만 개의 영화 관련 감상 코멘트가 존재하며 그 수

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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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ju Inwha School
(Dogani)

Na-young Case
(Sowon)

Group Sexual 
Assault in Miryang

(Han Gong-ju)

Keyword Freq. Keyword Freq. Keyword Freq.

Inwha School 172 Child 233 Miryang 128

Sexual 
Violence 155 Cho Doo 

Soon 198 Sexual 
Assault 114

Children 152 Sex Crime 156 Group 78

NHRC 141 Law 121 Middle-Sch
ool Girl 62

Hearing-impaired 93 Damage 117 Victim 52

Principal 72 Sexual 
Violence 103 Assailant 47

Special School 58 Na-Young 101 Internet 38

Social Welfare 
Foundation 53 Press 92 Rape 33

Sign Language 46 Anus 75 Threat 25

Planning Com 43 Prevention 52 41 People 8

Dogani Sowon Han Gong-ju
Keyword Freq. Keyword Freq. Keyword Freq.
분노 192 눈물 207 미안하다 55
화가난다 116 아프다 119 아프다 51
불편한 73 슬프다 98 불편한 49
슬프다 39 울었다 83 슬프다 44
더럽다 36 따뜻한 51 분노 39
빡치는 32 감동적인 46 잔인한 39

치밀어오르는 29 화가난다 43 화가난다 38
안타깝다 27 분노 39 먹먹하다 34
찝찝한 26 안타깝다 36 무섭다 27
무섭다 24 좋다 31 답답한 24
억울한 24 아름다운 9 안타깝다 20
아프다 22 빡치는 6 힘들다 20
싫다 21 비통하다 6 열받는 18
답답한 20 재미있다 5 가혹한 17
힘들다 19 불쌍한 4 눈물 16
참혹한 15 먹먹하다 2 소름끼친다 15

Table 2. Data Collection of Audiences’ Reactions to Each 
Movie After the Release 

Movies Release Date Collecting Period No. of 
Reviews

Dogani 2011.09.22 2011.09.22-2012.03.21 1,000

Sowon 2013.10.02 2013.10.02-2014.04.01 1,000

Han Gong-ju 2014.04.17 2014.04.17-2014.10.16 1,000

3.2 수용자 반응 분석 결과

표 3은 영화 개봉 이전 실제사건과 관련하여 네티즌
이 블로그에 게시한 글에 대해 텍스트 분석을 실시한 결

과이다. 각 사건별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요 단어와 빈
도수를 파악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사건과 관
련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단어가 상위에 등장하고 

있다. 각각의 실제사건에 대해 사실적인 측면을 강조하
는 단어인 사건명, 범죄명, 범죄자, 사건발생 지역과 장
소, 피해자, 피해범위 등이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즉 사
건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적인 지식과 정

보(information)를 전달하거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
을 표현하는 단어 위주로 수용자 반응이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Table 3. Frequency Analysis of Audiences’ Reactions to 
Each Case through the Blogs

표 4는 영화 리뷰 사이트인 왓챠에 수용자가 남긴 코
멘트에 대한 텍스트 분석 결과이다. 영화가 개봉되기 이
전과 비교하여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수용자의 반응

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을 보면, 영화에서 재현하고 있
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입
장을 생각하며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상위에 언급

되어 있다. 즉 영화가 개봉된 이후, 수용자는 사건에 대
해 주관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여과 없이 표현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Frequency Analysis of Audiences’ Reactions to 
Each Movie through the Watcha Site

영화가 개봉되기 이전 사건이 발생하고 완료되기까지

의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과 영화 개봉 이후 네티즌의 리

뷰 코멘트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용자 반

응간의 차이를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영화 개봉 이
전에는 실제사건 자체와 관련하여 이를 사실적으로 설명

하는 객관적인 단어가 주로 언급되었다. 이와 달리, 영화 
개봉 이후에는 영화를 통해 전달되는 이미 현실에서 발

생된 잔인한 실제 사건에 대해 수용자가 격양된 감정적

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라, 
영화 개봉 전·후를 비교할 때 수용자 반응에 차이가 있다
는 가설 1이 지지되었다.

4. 영화 개봉 후 수용자 감정반응 분석 

4.1 감정표현 어휘 분석을 위한 분류

가설 2는 분석대상인 세 영화에 대한 수용자의 감정
반응간의 차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인간이 다양한 감
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휘는 위계적인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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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 Words Expressed Words Freq. Ratio(%)

Angry 분노, 화가난다, 빡치는, 
치밀어오르는

369 57.9

Unpleasant 불편한, 더럽다, 억울한 133 20.9

Sad 슬프다, 힘들다 58 9.1

Pathetic 안타깝다, 무섭다 51 8.1

Uncomfortable 찝찝한 26 4.0

(categorization)가 가능하다[45-46]. 이영희와 정재욱
(2004)[47]은 감정표현의 어휘를 언어적(형용사, 동사, 
감탄사, 의성어, 의태어, 관용어) 또는 비언어적 표현(얼
굴표정, 목소리 억양, 몸짓과 자세)으로 분류하여 유사도
(similarity)를 측정하여 총 209개의 감정 표현 어휘를 
39개의 그룹으로 재분류하여 25개의 대표어휘를 추출하
였다. 영화에 대한 네티즌의 리뷰 코멘트에 사용된 감정
단어를 분석한 연구[19]에서도 동일 분류표가 사용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분류표를 바탕으로, 전 단계에서 
추출한 영화 개봉 이후 왓챠에 올린 각 영화의 네티즌 

리뷰 코멘트에 대한 텍스트 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표 5
와 같이 감정 어휘 분석표를 재분류하였다. 

Table 5. Categories of Korean Words Expressing 
Emotions

Emo
tion

Representative
Words Words expressing emotions

N
e
g
a
t
I
v
e

Stuffy 답답하다, 착잡하다, 갑갑하다, 막막하다, 거북하
다, 암담하다, 부담스럽다, 짐스럽다

Unpleasant
억울하다, 개떡같다, 분하다, 재수없다, 원통하다, 
징그럽다, 언짢다, 불만스럽다, 역겹다, 더럽다, 괘
씸하다, 한탄스럽다, 불쾌하다, 불편하다

Sad

슬프다, 침울하다, 애틋하다, 처량하다, 애절하다, 
힘겹다, 막하다, 외롭다, 공허하다, 황량하다, 산란
하다, 쓸쓸하다, 스산하다, 울적하다, 싸하다, 심란
하다, 고독하다, 우울하다, 암울하다, 적적하다, 눈
물겹다, 비참하다, 서럽다, 애달프다, 서글프다, 비
통하다, 애통하다, 구슬프다

Uncomfortable
찝찝하다, 마땅찮다, 달갑지 않다, 석연찮다, 한심
하다, 깨름칙하다, 찜찜하다, 떨떠름하다, 어색하
다, 짜증나다, 의심나다, 배아파하다

Shameful 부끄럽다, 낯뜨겁다, 수치스럽다, 망신스럽다, 쑥
스럽다, 민망하다, 창피하다, 망측하다, 모욕되다

Pathetic

불쌍하다, 걱정스럽다, 애처롭다, 염려스럽다, 측
은하다, 유감스럽다, 안쓰럽다, 안타깝다, 근심스
럽다. 안되다, 가엽다, 애타다, 섬뜩하다, 살벌하
다, 무섭다, 두렵다, 쭈뼛하다

Hate 싫다

Painful 아프다, 시리다, 뼈아프다, 쓰리다, 고통스럽다, 아
리다, 괴롭다, 멍들다

Sorry 미안하다, 머쓱하다, 멋쩍다, 겸연쩍다, 무안하다, 
송구하다, 죄송하다

Awful 끔찍하다, 침통하다, 참혹하다, 무참하다, 참담하
다, 처참하다, 처절하다 

Angry 화나다, 감정나다, 애통터지다, 격분되다, 성나다, 
노엽다, 역정나다, 분통터진다

P
o
s
I
t
I
v
e

Good

좋다, 흥겹다, 즐겁다, 기쁘다, 재미있다, 반갑다, 
자유롭다, 뿌듯하다, 흐뭇하다, 흡족하다, 고맙다, 
흔쾌하다, 유쾌하다, 개운하다, 후련하다, 시원하
다, 양호하다, 상쾌하다, 편안하다, 쾌적하다, 짜릿
하다, 감동적이다, 뭉클하다, 짠하다, 신나다, 자랑
스럽다, 설레다, 매료되다, 매혹되다, 달아오르다, 
우쭐하다

4.2 감정표현 단어 분류 및 빈도수 측정결과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왓챠의 영화 리뷰 코멘트에 
대한 텍스트 분석 결과를 표 5의 감정표현 어휘 분석표
에 따라 ‘대표어’ 범주의 속성에 부합하는 단어들로 재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분류된 단어들이 긍정·부정형 감
정표현 범주에 따라 실제 표현된 빈도와 비율을 측정하

였다. 먼저, 도가니의 경우, 표 6과 같이 부정형의 감정
표현 어휘만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감정반응에서 ‘화나다’ 범주에 해당하는 단어
들이 369회(57.9%)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억울하다’ 
범주가 133회(20.9%)로 뒤를 잇고, 차례로 ‘슬프다’ 58
회(9.1%), ‘불쌍하다’ 51회(8.1%), ‘찝찝하다’ 26회
(4.0%)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6. Analysis Result of Audiences’ Emotions to 
Dogani 

표 7은 소원에 대한 리뷰 코멘트의 텍스트 분석결과
를 감정 어휘 분석표에 따라 재분류한 결과이다. 소원의 
경우 ‘슬프다’ 범주의 단어들이 396회(50.4%)로 가장 많
이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긍정형 감정범주에 해당하는 
‘좋다’ 범주의 단어들이 142회(18.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아프다’ 119회(15.2%), ‘화나다’ 
88회(11.2%), ‘불쌍하다’ 40회(5.1%)의 순으로 감정반
응이 이루어졌다.

Table 7. Analysis Results of Audiences’ Emotions to 
Sowon 

Rep. Words Expressed Words Freq. Ratio(%)

Sad 눈물, 슬프다, 울었다, 비통하다, 
먹먹하다

396 50.4

Good 따뜻한, 감동적인, 좋다, 
아름다운, 재미있다 142 18.1

Painful 아프다 119 15.2

Angry 화가난다, 분노, 빡치는 88 11.2

Pathetic 안타깝다, 불쌍한 40 5.1

표 8은 한공주에 대한 리뷰의 텍스트 분석결과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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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 Words Expressed Words Freq. Ratio(%)

Sad 슬프다, 먹먹하다, 힘들다, 눈물 114 31.3

Angry 분노, 화가난다, 열받는 77 21.2

Pathetic 무섭다, 안타깝다, 소름끼친다 62 17.0

Awful 잔인한, 가혹한 56 15.4

Sorry 미안하다 55 15.1

석표에 따라 분류한 결과이다. 도가니와 마찬가지로 부
정형의 감정표현만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먼저 ‘슬
프다’ 범주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114회(31.3%)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화나다’ 범주의 단어들이 77회
(21.2%)로 뒤를 잇고, ‘불쌍하다’, ‘끔찍하다’, ‘미안하
다’ 범주의 단어들이 각각 62회(17.0%), 56회(15.4%), 
55회(15.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Table 8. Analysis Result of Audiences’ Emotions to Han 
Gong-ju 

분석대상인 세 영화의 리뷰 코멘트에 대한 텍스트 분

석결과를 감정어휘 분석표에 따라 재분류한 결과, 영화
에 대한 수용자의 감정 반응에 있어 긍정형 범주와 부정

형 범주의 단어의 빈도수와 비율에 있어 차이가 있고, 주
로 등장하는 감정반응도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확인

되었다.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팩션영화
에 대한 수용자의 감정 표현은 긍정·부정형의 감정 범주
와 정도에 있어 차이를 보이기에 가설 2는 지지되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시각을 중심으로 실제 발생

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사건을 영화로 재현한 도가
니, 소원, 그리고 한공주 사례를 중심으로 영화 개봉 전
과 후를 비교하고, 특히 영화에 대한 수용자의 감정적 반
응에 초점을 두고 영화를 비교하였다.
우선, 각 영화의 모티브가 되는 실제 사건이 발생하고 

완료될 때까지 주로 언급된 단어를 살펴보았다.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에 나타난 수용자의 반응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살펴본 결과, 관련 사건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단어가 빈번하게 등

장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영화가 개봉되기 이전 실
제 사건이 발생하고 완결되기까지 수용자는 사건과 관련

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언급하는 방식으로 주요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실제 사건에 대해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주요 의제가 설정·
파급되었고, 이는 수용자가 관련 사건을 이해하는 인식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달리, 영화가 개봉된 이후 네티즌의 영화 리뷰 

코멘트에 대해 텍스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용자는 현
실에서 참혹하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감정적으

로 반응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모든 범죄사건이 철저
하게 미연에 예방되어져야하지만, 특히 최고 약자 대상
인, 우리사회가 꼭 지켜내야만 했던 아동·청소년들이 영
화에서 끔찍한 성폭력 범죄의 실제 피해자로 재현되고, 
사건 해결과정에서도 사회 시스템이 가지는 모순이 영화

에서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이를 접하게 된 수용자는 감

정적으로 사건에 대해 반응하게 되었다. 수용자가 생각
해왔던 사회정의와 영화를 통해 재현된 실제 현실 세계

에서 보이는 정의의 모습이 크게 달랐던 것이다. 영화를 
관람한 수용자에게 있어 더 이상 ‘이 사건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범죄사건명은 무엇인지’, ‘주요 관련 부서
는 어디인지’, ‘몇 명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발생했는지’ 
등 사건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단계에서 사건

이 완결된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참여적 담론이 형성되도록 영화가 사회적 역할

을 한 것이다.  
시청각적이고 극적인 재현된 영화장면들은 수용자로 

하여금 특정적인 감정 반응이 더 즉각적으로 나타나도록 

작용한다. 감정적 자극제인 영화를 활용하여 영화 연출
자는 영화 기획단계에서부터 특정 반응을 의도적으로 도

출하기 위해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쓰며 장면을 구성한

다[33-36]. 이러한 이유로, 세 영화 모두에서 수용자 반
응에 공통적으로 ‘화나다’ ‘슬프다’, 그리고 ‘불쌍하다’
는 감정표현이 등장하였다. 도가니는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행을 다루고, 소원은 아동 성폭행, 한공주는 집단 성
폭행을 다루기에 엄격한 의미에서 영화 소재에는 차이는 

있다. 그러나 세 영화 모두에서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보
호되어져야하는 대상은 무자비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로 재현되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계속해서 등장한다. 이를 다양한 표
현기법과 구도, 시점 등을 활용하여 영화에 재현함에 따
라 관객인 수용자는 화가 나게 되고, 피해자가 불쌍하며, 
이 사건 자체가 슬픈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주제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원’은 아동성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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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한 현실에 대해 담담하게 그려내며 자극적 표현은 

배제하였다[31]. ‘한공주’ 또한 사건 해결 과정에서 철저
히 소외된 피해자의 시선을 따라 사건을 담담히 재현하

며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비판하였다[42]. 이와 비교하
여 다른 두 영화에 비해 좀 더 사실적이고 자극적인 연

출 장면이 많은 도가니[13]의 충격적인 내용에 수용자는 
울분하며 좀 더 강한 부정적인 감정반응을 보였다. 결과
적으로 이러한 극적인 반응은 영화 개봉 이후 영화를 관

람한 수동적 관객에서 문제의식을 고취시키며 사회적 담

론을 형성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기 위해 집단적인 시민 

참여운동인 서명운동을 벌이도록 독려하였고, 결과적으
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가니 
법’이 시행되도록 계기를 마련하였다[6]. 영화를 통해 사
건을 인식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수용자는 피해자에게 감

정적으로 이입하게 되며 사안에 대해 중대하게 느끼게 

된다. 영화 한편이 문화콘텐츠 소비자를 실천적인 행동
을 이끄는 시민 참여자로서 전이되도록 수용자를 고무시

킨 것이다. 즉, 감정을 촉발시키는 매개체로써 작동하는 
영화는 극적표현에 고무된 수용자가 사회 구조를 변화시

키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도록 영향을 미쳤다. 실례로 
당시 도가니가 공지영의 원작소설보다 훨씬 크게 사회적

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한 편의 영화가 세상을 
바꾼다’는 문구들이 기사 제목으로 자주 등장하기도 하
였다[5].  
연도별·범죄유형별 국내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48]. 아동·청소년 대상 강력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재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적절성 

문제 등이 제기된다. 특히 서구에 비해 국내 성범죄에서 
아동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데 반해 우리나라

의 아동성폭력사범에 대한 실형비율이 낮다는 점은 심각

한 문제이다[49]. 이러한 상황에서 영화의 사회적 영향
력과 연계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모티브로 제작하는 팩
션영화가 수용자로부터 특정적인 감정 반응을 불러일으

켜 스스로 행동하는 사회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주도하기 

위해 어떠한 영화적 표현기법이나 구도, 시점 등을 활용
하면 좀 더 제작의도에 부합하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지 방향성을 제시하여 준다. 또한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영화가 좀 더 나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연출한 장면들

이 수용자에게 감정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도출시키는지 

계량적으로 탐구해 보았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가 있

다. 향후 이를 발전시켜 건설적인 사회 변화를 위해 문제
를 제기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 

재현물이 좀 더 효과적인지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될 필

요가 있다. 매스미디어의 강효과를 지지하는 커뮤니케이
션 이론 중 조지 거브너가 주장하는 문화배양 효과이론

(The Cultivation Theory)은 영상매체인 TV프로그램의 
폭력물이 수용자의 지각과 태도형성에 미치는 지대한 영

향력을 강조한다[50].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폭력적인 범
죄(violent crime) 보도에 많이 노출된 수용자일수록 실
제로는 범죄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

죄에 대한 공포심(fear)이 증강되어 범죄사건이 범국가
적으로 만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51]. 이러한 
주장과 함께 현대사회의 수용자는 폭력 영상물에 지나치

게 노출되어 둔감(desensitization)하게 반응한다는 지적
도 제기된다[52].
또한, 지나치게 선정적인 영화장면에 대해 윤리적 잣

대를 들이대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5]. 향후 사회에
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

을 증폭시키고 실제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영화

를 활용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고찰하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흥
행영화의 리뷰에 사용되는 감정 동사를 분석한 연구[19]
에서도 제언했듯이, 본 연구에서도 영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 수용자의 언어적 표현이 지니는 의미가 중요하다
는 점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결과 영화에 대한 감정적 반
응도 부정적인 감정표현이 긍정적인 감정표현에 비해 좀 

더 세분화되어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감정표현 어휘에 대한 위계적인 구성 

및 체계적인 분류작업이 이어진다면 좀 더 다각적인 관

점에서 영화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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